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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상반기 농산물 검사결과 지난해보다 안전해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 상반기 관내 유통되는 농산물 2,357건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전년대비 0.4%p 

감소한 16건(부적합률 0.7%)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삼산 및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1,981건, 대형마트·재래시장·온라인 농산물 

138건, 시군구에서 의뢰된 농산물 238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품목은 냉이, 쑥갓이 각 2건, 고춧잎 등 12개 품목이 각 1건이었

으며, 전체 부적합 건수 중 향신식물인 고수(잎)과 과일류인 오미자를 

제외하면 모두 채소류였다. 

부적합 농산물 285kg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으며,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도매시장 반입금지·과태료 부과·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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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새벽배송 온라인 구매 15건, 식자재마트 12건에 대한 

안전성 점검도 실시했으며 결과는 적합이었다. 하반기에는 홈쇼핑, 지역 

먹거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포함해 다양한 판매처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 변화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잔류농약 검사 및 분석 사진


